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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신일 의장, 제1회 대한민국 의료인의 날 참석

-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천한 헌신이 행정수도 세종을 키워온 힘 -

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장이 24일 세종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

열린 '제1회 대한민국 의료인의 날'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.

'대한민국 의료인의 날'은 대한의료봉사협회의 제안과 주도로 행정안전부,

한국자원봉사협의회, 대한중앙의료봉사회가 공동 추진하는 'K-자원봉사 및 

K-의료봉사 비전 선포'의 일환으로 마련된 기념행사다.

UN이 선포한 '2026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'를 맞아 의료인의 헌신과 공헌

을 기리고 의료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.

이날 행사에서는 기념식과 함께 대한중앙의료봉사회가 운영하는 '찾아가는 

이동진료소'가 마련돼, 전국의 의과·치과·한의과·응급구조 등 40~50여 명의 

전문 의료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세종시민과 의료취약계층을 위

한 무료 맞춤형 진료를 실시했다.

혈액검사와 골밀도검사, 수액·통증 주사, 구강검진, 한방 침·약침 치료 등 

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됐으며, 세종시자원봉사센터와 대한적십자사 세종협

의회 등 지역 자원봉사기관도 현장 운영을 지원했다. 가치가세 김해영 대

표를 비롯한 많은 자원봉사자도 힘을 보탰다



안 의장은 축사에서 "의료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늘 진료실 안에서만 볼 수 

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 왔는데,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며 살펴보니 마흔 

분 가까운 의료진과 의료계를 꿈꾸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까지 병원 밖으

로, 진료가 필요한 마을 곳곳으로 직접 찾아와 주셨다"며 "그 발걸음 하나

하나가 참 귀하다"고 말했다.

이어 "첫 번째 의료인의 날이 행정수도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곳 세

종에서 열리게 되어 더욱 남다르게 느껴진다"며 "세종이 지금의 모습으로 

자라오기까지, 화려하게 드러나는 건물과 정책 뒤편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

는 곳에서 묵묵히 선을 실천해 오신 분들의 힘이 있었다"고 밝혔다. 그러

면서 "의료인 여러분의 이런 뜻깊은 활동들이 세종 곳곳에 퍼져 있었기에,

우리 세종도 오랜 세월 온 국민의 염원이었던 행정수도로 여기까지 성장

해 올 수 있었던 것"이라고 강조했다.

한편 이날 행사장에서는 세종시 마을공동체육성지원사업인 '의료인과 함께

하는 가치 있는 삶, 행복한 동행(두 번째 이야기)' 문화 축제도 함께 열려,

공연과 체험, 나눔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됐다.


